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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진아 
브랜드유 리더십 센터 소장

사춘기 해결책을 담은 두 권의 책

을 발간한 사춘기 전문가. 현재 여

성·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리더

십에 대해 강의하며 여성·청소년 

경력 개발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현장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면서 사춘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학생 5천여 명과의 면

담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말 잘 듣던 착한 아이가 갑

자기 이상해졌다는 부모

들,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를 야

속해하는 아이들. 이메일(lena@

naeil.com)로 사례를 보내주시면, 

이진아 소장이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에 길잡이를 제시합니다. 

_편집자

집에서만 말 없는 아이, 
답답해요

우리 아이 
사춘기 처방전 

브랜드유 
리더십 센터
이진아 소장의

사춘기의 당연한 현상, 심리적으로 독립할 시간을 주세요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는 것도, 말을 거는 것도 싫어한다. 왜 그럴까? 이유는 하

나다. 부모들이 자녀의 방에 들어가면서 좋은 말을 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녀의 방 문을 열고 “좀 

쉬어라” “잠 좀 많이 잤어?”라든가, 하다못해 “오늘 컨디션 어때?”라고 묻는 부모는 드물다. 대다수

는 “공부 안 하고 뭐해” 또는 “방 꼴이 이게 뭐야? 여기서 책이 어디 있는지 찾기나 하겠어?” 등 잔소

리하기 바쁘다. 

밖에서는 활발한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입을 닫는다는 것은 부모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표

시다. 다시 말해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의 

간섭이 더 불편할 때다. 자아가 발달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하

다. 스스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이때 일방적으로 참견하고 

주입하려는 부모의 이야기가 귀에 들릴 리 없다. 오히려 반항하거나 거부감을 표한다. 자신도 이미 알

고 있는데, 부모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것을 참지 못하

기 때문이다. 수학 문제집을 내밀며 “그럼 풀어보든가”라고 말하는 아이의 반응은 이를 잘 드러낸다.  

사춘기 아이들은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원한다. 부모에게 비밀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행동에 많은 부모들이 상처받고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을 걱정해 아이를 통제하거나 간섭하려고 한다. 

불안을 내려놓고, 아이를 지켜봐주길 권한다.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원하는 것은 사춘기 아이들에

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관계가 나아질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의 공간 분리에 대한 욕망은 단순히 부모의 잔소리로부터의 회피 때문이 아니다. 심리적

인 분리, 즉 성인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성인이 되려면 몸과 마음, 

정서적인 독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연습 기간이 바로 청소년기다. 

아이가 말을 줄이고 관계를 달리한다면 정상적인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니 안심하자. 독립된 성

인이 되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이니 불안을 감추고 기다리자. 부모의 불안만큼 아이의 성장을 방해

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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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말이 없어졌어요. 학교생활을 하나하나 보고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입을 닫고, 

방에 혼자 있으려고만 해요. 사춘기라 그런가했는데 다른 아이 엄마는 저희 아이가 참 쾌활하고 적극적이라며 

칭찬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운동할 때도, 모둠 활동할 때도 나서서 모둠원들을 다독인다는데, 

집에만 오면 입을 다물고 “다 괜찮아” 혹은 “엄마는 몰라도 돼”라고만 하네요. 아니면 “엄마가 알아서 

뭐 하게?”라고 얘기하고요. 가끔 답답해서 “공부하는 건 안 힘들어? 말을 해야 도와주지”했더니, 수학 문제집을 

내밀며 “그럼 풀어보든가”라고  말해서 당황한 적도 있어요. 집 안과 밖에서 다른 아이, 왜 이런 걸까요?

_ 말 없는 아이 때문에 답답한 수현 엄마(서울 노원구 중계동)


